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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that aims to confirm the degree of use of health 

functional foods among college students and whether there are differences in perceived health status, 

health interest, and health promotion attitude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health functional food 

use. A survey was conducted on college students attending three universities located in two regions, 

Daejeon Metropolitan City and Chungcheongnam-do, and data from 212 people were used for analysis. 

For data analysis, t-test,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 and correlation analysis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were performed.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number of subjects who used health 

functional foods was high at 73.1%, with many of them doing so on their own rather than being 

recommended by doctors or others. There were differences in perceived health status depending on 

gender, subjective health status, level of interest in health functional food information, and purchase 

cost. There were differences in health interest and health promotion attitude depending on gender, 

subjective health status, use of health functional foods, motivation for use, educational experience, level 

of interest in information about health functional foods, and confirmation of purchase information. The 

correlations between perceived health status, health interest, and health promotion attitude were all 

positive correlations. Based on these results, the implication was drawn that to change health promotion 

attitudes, programs that can increase the subjects' perception of their health status and interest in health 

should be a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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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건강기능식품의 사용 정도를 확인하고 건강기능식품사용 특성에 

따른 지각된 건강상태, 건강관심도, 건강증진태도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고자 

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2개 지역에 소재한 3개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으며 총 212명의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해 t-test, 일원분산분석(ANOVA), 상관관계분석(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로 건강기능식품을 사용하는 대상자는 73.1%로 많았고 사용 동기는 

의사나 주변의 권유보다는 본인의 선택으로 사용한 대상자가 많았다. 지각된 건강상태는 

성별과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기능식품 정보에 관심정도, 구매비용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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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심도 및 건강증진태도는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기능식품 사용 여부, 사용동기, 

교육경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정보에 관심정도, 구매정보 확인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지각된 건강상태, 건강관심도, 건강증진태도 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양의 상관관계였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로 건강증진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대상자들에게 본인의 건강상태 

지각 및 건강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적용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핵심어: 대학생, 지각된 건강상태, 건강관심도, 건강증진태도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건강기능식품은 일상 식생활에서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와 생리활성 물질 등을 보충해 

주므로 건강유지에 도움을 주는 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의 섭취는 전 

세계적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1-3].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2022년에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국내 소비자는 82.6%로 2021년도 81.9%에서 0.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4].  최근 대학생의 건강기능식품 사용에 대한 연구를 보면 체중

조절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5]. 그러나 대부분이 건강기능식품 사용 시 성분

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고 사용하고 있었으며 사용하는 성분 중에 건강에 유익하지 않

은 성분들도 있어 주의가 필요함을 권고하였다[5]. 대학생들의 건강기능식품 섭취 특히 

20대 위주의 건강기능식품 소비자의 주관성을 본 연구에서는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

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6].  

생애주기별 분석에서 20대 특히 여학생들은 스트레스에 매우 취약하였는데 대학생들은 

생애주기로 보면 특히 건강관리 및 스트레스 관리를 신경 써야 할 시기이다[7]. 그러나 

건강에 관심이 있지만 실제 식습관 관리나 스트레스 관리 등이 부족하다[8]. 그래서 건강

관심도가 증가하면서 건강의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

으로 사료된다. 선행연구에서 대상자들은 건강에 대한 염려 및 실제 건강이상이 있었으

나 특별히 본인의 건강을 돌보지 않았으며 술 담배 등 부적절한 생활습관도 가지고 있었

다[9]. 선행연구에서도 본인이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한 대학생이 32%가 있어[10] 건강에 

대한 관리는 잘 하지 못하면서 본인이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대학생들의 건강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선행연구에서 지각된 건강상태는 성별과 학년, 거주형태에 차이가 있었다. 특히 

성별에서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보다 지각된 건강상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1]. 대학생

의 건강관심도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보통 본인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여학생

들이 건강관심도가 높았으며 건강관심도가 경우 심리사회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

[12]. 그러므로 대학생의 건강관심도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이다. 건강기능식품을 구입

하는 요인으로는 건강염려 변수가 있었다. 같은 변수는 아니지만 본인의 건강에 대한 염

려는 건강에 대한 관심과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고 염려와 관심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보조요법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13]. 대학생의 건강증진태

도는 성별, 입원경험유무, 흡연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11] 건강증진태도에 성별에 따

른 차이가 있었으며 여자 대학생이 남자 대학생보다 건강증진태도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도 이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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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을 사용하는 대상자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음을 유추해보고 실제 건강기능식품 사용과의 관련성을 볼 필요가 있겠다. 지각된 건

강상태, 건강관심도, 건강증진태도 간의 관계는 선행연구에서 지각된 건강상태와 건강증

진태도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 또한 건강관심도는 건강증진태도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 본 연구를 통해 실제 건강기능식품을 사용하는, 즉 

건강에 대한 보조요법을 사용하는 대상자들이 실제 지각된 건강상태, 건강증진태도, 건강

관심도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현재 

대학생들이 본인의 건강의 관심 및 증진태도가 향상된 만큼 이를 유지하기 위한 보조요

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으며 어떻게 택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건강기능식품 등의 사용이20대 대학생들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보조적 용법이 

될 수 있다면 올바른 사용 교육 및 정보를 주고 대학생들이 본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

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같은 노력이 대학생

들의 건강증진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접근을 통한 정보 교육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현 대학생들의 건강기능식품의 사용 정도를 확인하고 

건강기능식품 사용특성에 따른 지각된 건강상태, 건강관심도, 건강증진태도에 차이가 있

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고자 한다. 또한 실제 결과에서 많은 학생들이 건강기능식품을 사

용한다면 사용에 대한 정확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며 추후 사용 특성에서 지각된 건강상

태, 건강관심도, 건강증진태도에 차이가 있다면 해당 변수를 포함한 교육프로그램 적용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의 건강기능식품의 사용 정도를 확인하고 건강기능식품사용 

특성에 따른 지각된 건강상태, 건강관심도, 건강증진태도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가.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및 건강기능식품 사용 특성을 파악한다. 

나.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관련한 지각된 건강상태, 건강관심도, 건강증진태도의 차이

를 파악한다. 

다. 대학생의 건강기능식품 사용 여부를 파악하고 사용 여부에 따른 지각된 건강상태, 건

강관심도, 건강증진태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라. 건강기능식품을 사용하는 대상자의 지각된 건강상태, 건강관심도, 건강증진태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의 표본수는 G-Power 3.1.9.4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15].  

유의수준 α=.05, 1-β=.95, effect size=.15, 예측요인 15로 설정 시 최소 표본수는 199명이었고, 

220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2 개 지역에 소재한 3 개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설문조사 하였다. 총 220 부를 배포하였고 이 중 응답이 

명확하지 않은 8 부를 제외하고 총 212 명의 응답을 바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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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사용과 관련한 분석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을 사용한 155 명의 대상자를 

분석하였다. 

 

2.2 연구 도구 

본 연구는 일반적 특성, 건강기능식품 사용 특성, 지각된 건강상태, 건강관심도, 

건강증진행위로 구성되었다. 

 

2.2.1 일반적 특성 및 건강기능식품 사용 특성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근거로[16] 일반적 특성 4 문항, 건강 나이, 성별, 학년 주관적 

건강상태 와 건강기능식품 사용 특성 6 문항, 건강기능식품 사용 여부, 사용 동기, 

건강기능식품 교육 경험, 건강기능식품 정보에 대한 관심,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영양표시, 기능, 성분 등을 확인여부 및 구매비용으로 구성되었다. 

 

2.2.2 지각된 건강상태 

지각된 건강상태는 Ware (1976)[17]가 개발하여 수정한 것을 Bang (2005)[18]이 

간호사관생도에게 사용한 건강지각 측정 도구 4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문항은 현재, 과거, 

미래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포함되어 있고, Likert 3점 척도로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건강상태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Bang (2005)의 연구에서는 

Cronbach'sα =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α = .85였다. 

 

2.2.3건강관심도 

건강관심도는 박인혜 등(2006)[19] 이 건강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정도를 사정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5 문항의 Likert 5 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관심도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α = .76 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α = .74였다. 

 

2.2.4건강증진태도 

건강증진행위는 Walker 등(1995)[20] 이 개발한 Health Promoting Lifestyle Profile Ⅱ (HPLP-

Ⅱ)를 Hwang(2010)이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4 점 Likert 4 점 척도로 되어있다. 본 

도구는 건강에 대한 책임감 9 문항, 운동 8 문항, 영양 9 문항, 영적성장 7 문항, 대인관계 

9 문항, 스트레스 관리 8 문항으로 총 50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증진태도의 수행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20] 

Cronbach'sα=.94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α=.94였다. 

 

2.3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PASW Statistics (SPSS) 25.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건강기능식품의 사용 정도를 확인하고 건강기능식품사용 특성에 

따른 지각된 건강상태, 건강관심도, 건강증진태도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고자 

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건강기능식품 사용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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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관련한 지각된 건강상태, 건강관심도, 건강증진태도의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한다. 

(3) 대상자의 건강기능식품 사용 여부와 사용여부에 따른 지각된 건강상태, 건강관심도, 

건강증진태도는 빈도와 백분율, t-test, ANOVA로 분석한다. 

(4) 건강기능식품을 사용하는 대상자의 지각된 건강상태, 건강관심도, 건강증진태도 

관계는 상관관계분석(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으로 분석한다. 

 

2.4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H 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HS23-08-04)를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 등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의 참여가 개인의 성적과는 상관이 없음을 알렸다. 그리고 연구는 

수업시간 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연구 참여에는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연구 시 수집한 자료는 모두 암호화하였으며 연구 종류 후에 

자료는 2년간 보관하고 이후에는 모두 폐기할 것임을 연구전에 설명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및 건강기능식품 사용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대상자의 건강기능식품 사용 특성은 [표 2]와 

같다. 

대상자의평균 나이는 26.71 세이며 여성이 80.2%(170 명)로 많았다. 학년은 2 학년이 

44.3%(94 명)로 많았으며 주관적 건강상태는 보통이 45.8%(97 명)로 많았다. 건강기능식품 

사용 여부는 사용한다가 73.1%(155 명)로 많았으며 사용 동기로는 자신의 선택이 

51.6%(80 명)였다. 건강기능식품 교육 경험은 없다가 94.1%(146 명)로 많았으며 

건강기능식품 정보에 대한 관심은 보통이다가 61.2%(95 명)로 많았다.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영양표시, 기능, 성분 등을 확인한다가 73.5%(114 명)로 많았고 건강기능식품 구매 

비용은 5만원 이하가 92.2%(143명)로 많았다. 

[표 1]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212 

Variable and content M±SD or n(%) 

Age 26.71±9.14 

Gender  

Female 170(80.2) 

Male 42(19.8) 

Grade  

1st gradea 33(15.6) 

2nd gradeb 94(44.3) 

3rd gradec 5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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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th graded 33(15.6) 

Subjective health status  

Not heathy 36(17.0) 

Moderate 97(45.8) 

Heathy 79(37.2) 

 

[표 2] 건강기능식품 사용 특성 

[Table 2] Health Functional Food Use Characteristics 

N=212 

Variable and content n(%) 

Whether or not to use  

Use 155(73.1) 

Nonuse 57(26.9) 

Motivation to take (n=155)  

doctor's recommendation 10(6.5) 

pharmacist's recommendation 0(0.0) 

Recommendation from family 65(41.9) 

own judgment 80(51.6) 

Related educational experience (n=155)  

Yes 9(5.9) 

NO 146(94.1) 

Interested in information about health functional food 

(n=155) 
 

Interested 39(25.1) 

Moderate 95(61.2) 

be not interested  21(13.7) 

Identify nutrition label, function, ingredient 

(n=155) 
 

YES 114(73.5) 

NO 41(26.5) 

Purchase cost (1,000won) (n=155)  

≤50 143(92.2) 

≥60 12(7.8) 

 

3.2 건강기능식품을 사용하지 않는 대상자의 지각된 건강상태, 건강관심도. 건강증진 태도의 

정도와 건강기능식품을 사용하는 대학생의 지각된 건강상태, 건강관심도, 건강증진태도 

건강기능식품을 사용하지 않는 지각된 건강상태, 건강관심도, 건강증진태도의 정도는 

[표 3]과 같다. 지각된 건강상태의 평균점수는 6.25±1.25 점이었으며 건강관심도의 

평균점수는 18.51±2.34 점이었다. 건강증진태도의 평균점수는 126.81±15.12 점이었다. 

건강기능식품을 사용하는 대상자의 지각된 건강상태, 건강관심도, 건강증진 태도의 

정도는 [표 4]와 같다. 지각된 건강상태의 평균점수는 7.28±1.52 점이었으며 건강관심도의 

평균점수는 19.87±4.25 점이었다.  건강증진태도의 평균점수는 127.75±25.34 점이었다. 

건강기능식품을 사용하는 대상자가 사용하지 않는 대상자보다 지각된 건강상태, 

건강관심도, 건강증진태도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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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건강기능식품을 사용하지 않는 대상자의 지각된 건강상태, 건강관심도, 건강증진 

태도  

[Table 3] Perceived Health Status, Health Interest, and Health Promotion Attitude of College 

Students who do not Use Health Functional Foods 

N=57 

Variables M±SD Min Max 

Perceived health status 6.25±1.25 4 12 

Health interest 18.51±2.34 5 25 

Health promotion attitude 126.81±15.12 50 200 

 

[표 4] 건강기능식품을 하는 대상자의 지각된 건강상태, 건강관심도, 건강증진 태도  

[Table 4] Perceived Health Status, Health Interest, and Health Promotion Attitude of College 

Students using Health Functional Foods 

N=155 

Variables M±SD Min Max 

Perceived health status 7.28±1.52 4 12 

Health interest 19.87±4.25 5 25 

Health promotion attitude 127.75±25.34 50 200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각된 건강상태, 건강관심도, 건강증진 태도의 정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각된 건강상태, 건강관심도, 건강증진태도의 정도는 

[표 5]와 같다.  지각된 건강상태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t=-2.434, p=.016)가 있었고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른 차이(F=189.56, p<.001)가 있었다. 건강관심도에서는 성별(t=4.712, 

p<.001) 건강상태에 따른 차이(F=9.677, p<.001)가 있었다. 건강증진태도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t=4.210, p<.001)가 있었으며 학년(F=2.748, p=.045)과 주관적 건강상태(F=13.10, 

p<.001)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표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각된 건강상태, 건강관심도, 건강증진 태도  

[Table 5] Perceived Health Status, Health Interest, and Health Promotion Attitud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12 

Variable and 

content 

Perceived health status Health interest Health promotion attitude 

M±SD t/F p M±SD t/F p M±SD t/F p 

Gender          

Male 7.40±1.66 -2.434 .016 19.07±3.53 4.712 <.001 124.03±26.32 4.210 <.001 

Female 6.71±1.50   21.92±2.73   143.83±20.56   

Grade          

1st grade 7.00±1.43 0.682 .564 18.18±2.24 2.586 .054 20.10±4.10 2.748 .045 

2nd grade 7.40±1.83   20.15±4.41   29.04±3.09   

3rd grade 7.11±1.64   19.71±2.73   29.95±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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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th grade 7.36±1.31   19.36±2.84   23.03±2.27   

Subjective 

health status 
         

Not heathy 6.03±1.27 189.56 <.001 20.93±3.17 9.677 <.001 21.31±3.71 13.10 <.001 

Moderate 7.27±0.43   19.07±3.64   19.96±2.24   

Heathy 9.91±0.89   18.25±3.34   30.47±3.56   

 

3.4 건강기능식품 사용 특성에 따른 지각된 건강상태, 건강관심도, 건강증진 태도의 정도 

대상자의 건강기능식품사용 특성에 따른 지각된 건강상태, 건강관심도, 건강증진태도의 

정도는 [표 6] 와 같다. 건강기능식품 사용동기, 건강기능식품 관련 교육 여부, 

건강기능식품 정보의 관심정도, 구매정보 확인, 구매비용은 실제 건강기능식품을 사용한 

대상자인 155 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지각된 건강상태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사용 

여부에 따른 차이(t=-3.759, p<.001)가 있었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정보에 관심정도에 

따른 차이(F=4.790, p<.001)가 있었으며 건강기능식품 구매비용에 따른 차이(t=-3.278, 

p=.002)가 있었다. 건강관심도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사용 여부에 따른 차이(t=3.249, 

p=.001)가 있었고 복용동기에 따른 차이(F=4.035, p=.012)가 있었으며 교육경험 유무에 

따른 차이(t=3.273, p<.00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정보에 관심정도에 따른 차이(F=16.542, 

p<.001), 구매정보 확인에 따른 차이(t=4.725, p<.001)가 있었다. 건강증진태도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사용 여부에 따른 차이(t=23.922, p<.001)가 있었고 복용동기에 따른 

차이(F=10.813, p<.001)가 있었으며 교육경험 유무에 따른 차이(t=2.811, p=0.004), 

건강기능식품 정보에 관심정도에 따른 차이(F=19.357, p<.001), 구매정보 확인에 따른 

차이(t=20.424, p<.001)가 있었다.  

 

[표 6] 건강기능식품 사용특성에 따른 지각된 건강상태, 건강관심도, 건강증진 태도  

[Table 6] Perceived Health Status, Health Interest, and Health Promotion Attitude according to Health 

Functional Food Use Characteristics 

N=212 

Variable and 

content 

Perceived health status Health interest Health promotion attitude 

M±SD t/F p M±SD t/F p M±SD t/F p 

Whether or not to 

use 
         

Use 7.94±1.92 -3.236 <.001 20.07±3.40 3.253 .001 132.05±26.02 23.922 <.001 

Nonuse 7.01±1.47   18.27±3.71   114.93±23.63   

Motivation to take 

(n=155) 
         

Doctor's 

recommendationa 
8.14±1.12 2.759 .058 20.00±2.18 4.035 .012 137.1±18.24 10.813 <.001 

Recommendation 

from familyb 
7.12±1.32   19.30±2.70   119.53±27.17   

Own judgmentc 7.26±1.75   20.58±2.27   138.59±21.54   

Related educational 

experiencec 

(n=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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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7.30±1.66 -1.724 .084 23.33±2.50 3.324 <.001 150.32±34.57 2.811 .004 

No 6.28±0.28   18.52±4.32   125.54±25.29   

Interested in 

information about 

health functional 

food 

(n=155) 

         

Interesteda 7.25±1.81 4.790 <.001 22.05±2.27 16.542 <.001 143.38±28.66 19.357 <.001 

Moderateb 7.40±1.68  a>c 1912±3.26  a>c 131.25±20.21  a>c 

Be not interestedc 6.53±1.02   17.03±2.98   111.64±23.54   

Identify nutrition 

label, function, 

ingredient 

(n=155) 

         

Yes 7.31±1.45 -0.249 .762 20.30±3.37 4.725 <.001 132.71±25.32 20.424 <.001 

No 7.24±1.72   17.65±3.40   114.48±25.34   

Purchase cost 

(1,000won) (n=155) 
         

≤50 7.52±1.57 3.278 .001 18.25±3.37 -1.021 .136 126.03±21.00 -0.330 .534 

≥60 6.23±1.36   19.56±4.23   130.52±33.53   

 

3.5 대상자의 지각된 건강상태, 건강관심도. 건강증진 태도 간의 상관관계 

건강기능식품을 사용하는 대상자의 지각된 건강상태, 건강관심도, 건강증진 태도 간의 

상관관계는 [표 6]과 같다. 지각된 건강상태와 건강관심도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r=0.123, p<.001). 건강관심도와 건강증진태도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r=0.324, 

p<.001). 건강증진태도와 지각된 건강상태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r=0.333, p<.001). 

 

[표 7] 대상자의 지각된 건강상태, 건강관심도, 건강증진 태도 간의 상관관계  

[Table 7] Correlation among the Perceived Health Status, Health Interest, and Health Promotion 

Attitude 

N=155 

Variable Perceived health status Health interest Health promotion attitude 

Perceived health status 1   

Health interest 
.123 

(<.001) 
1  

Health promotion attitude 
.324 

(<.001) 

.333 

(<.001) 
1 

 

4.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건강기능식품 사용특성과 지각된 건강상태, 건강관심도, 

건강증진태도의 정도를 확인하고 상관관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결과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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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중 건강기능식품을 사용하는 대상자는 73.1%로 사용하지 않는 대상자보다 

많았고 사용 동기는 의사나 주변의 권유보다는 본인의 선택으로 사용한 대상자가 많았다. 

지각된 건강상태는 성별과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기능식품 정보에 관심정도, 구매비용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건강관심도 및 건강증진태도는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기능식품 사용 여부, 사용동기, 교육경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정보에 관심정도, 

구매정보 확인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지각된 건강상태, 건강관심도, 

건강증진태도 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양의 상관관계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결과를 보면 연구대상자의 나이는 평균 26.71 세였다. 선행연구의 

22.7 세와 비슷한 연령대의 대학생이 참여하였다[5]. 대상자는 1 학년부터 4 학년까지 고루 

분포하였다. 본 연구대상자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보통,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선행연구를 보면 주관적 건강상태가 4 점 만점에 2.74 ± 0.60 점으로 보통 이상이며 본 

연구대상자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21]. 20 대의 대학생인 만큼 활동적이고 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 본인의 건강을 양호하게 평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술과 담배를 많이 하고 운동은 거의 하지 않고 있어 실제 

대학생들의 건강증진행위는 본인이 생각하는 건강정도보다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5]. 

대학생들의 올바른 건강행위, 습관 등을 유지할 수 있는 보조적 수단이 필요하고 

판단된다. 본 연구대상자 중 건강기능식품을 사용하는 대상자는 73.1%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총 대상자 163 명 중 20 대 45 명이 건강기능식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2]. 최근에는 20 대 위주의 건강기능식품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예전의 

결과보다는 현재가 더 많은 대상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사용함을 알 수 있었다[11].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을 사용하는 대상자가 사용하지 않는 대상자보다 많이 있어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으며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유추해볼 수 있겠다. 

연구대상자들은 본인이 직접 선택해서 건강기능식품을 사용하고 있었다. 

선행연구에서 대상자들은 건강기능식품의 정보에 대해 잘 모르고 TV 광고나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접하고 있었다[10][14]. 본 연구대상자들도 교육경험이 없는 대상자들이 

95.8%였으며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관심이 없는 대상자가 많았다. 이 같은 결과를 보면 

대상자들에게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주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다양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잘 모르는 상태에서 본인이 광고를 통해 

직접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여 사용할 경우 부작용 등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및 건강기능식품 특성과 관련된 지각된 건강상태를 보면 

성별과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기능식품 정보에 관심정도, 구매비용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같은 변수를 본 선행연구가 없어 비교는 어려우나 성별은 앞선 연구에서도 차이가 

있었다[11].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에 비해 체력이 좋고 운동을 하는 등 활동적이며 

심리적인 요인으로도 남학생이 좀 더 건강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어 이런 차이를 

가져왔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여학생들이 건강기능식품 정도에 관심정도가 높고 

구매비용도 높은 이유도 본인이 느끼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므로 

건강을 보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및 건강기능식품 특성과 관련된 건강관심도를 보면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기능식품 사용 여부, 사용동기, 교육경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정보에 관심정도, 구매정보 확인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들의 건강관심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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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이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대학생들의 

건강관심도에 관련한 변수는 거주형태, 아르바이트 여부가 있었다[23].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식사 및 체중조절 등 관심이 많고 이에 따른 건강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선행연구에 따르면 건강관심도가 높은 대학생들이 건강에 대한 정보 등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4]. 또한 건강관심도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건강관심도가 

높은 사람들이 건강기능식품 구매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25]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대상자들이 건강기능식품을 직접 구매하고 이에 대한 정보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본인 건강에 관심이 있다는 것으로 연결하여 생각해볼 수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교육을 받고, 구매 정보를 확인한다는 부분도 본인의 건강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건강증진태도는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기능식품 사용 여부, 사용동기, 교육경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정보에 관심정도, 구매정보 확인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선행연구에서는 대학생의 건강증진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성별, 건강지각과 

건강정보 습득 여부가 있어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26]. 여학생들이 남학생에 

비해 흡연 및 음주의 비율이 낮고 체중조절 등을 하기 때문에 건강증진태도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며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본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므로 이를 위한 

건강증진태도 점수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에 관심을 

갖고 그에 대한 교육을 받는 다는 것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있고 건강을 위해 올바른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과 연결 지어 생각해볼 수 있어 본 연구결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대학생들이 올바른 건강증진태도를 갖게 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올바른 건강증진태도는 대상자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지속적으로 쌓여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을 사용하는 것도 이에 대한 보조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대학생들이 보조수단을 사용하게 된다면 본인의 몸에 맞게 건강기능식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 대상자 중 건강기능식품을 사용한 대상자들의 지각된 건강상태, 건강관심도, 

건강증진태도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했을 때 모두 양의 상관관계였다. 선행연구에서는 

20 세부터 59 세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지각된 건강상태, 건강관심도, 건강증진태도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었다[27]. 본 연구결과와 같은 결과였다. 건강기능식품을 사용하는 

대상자들이 지각된 건강상태, 건강관심도, 건강증진태도가 사용하지 않는 대상자보다 

높은 것도 흥미로운 결과이며 이들 간의 상관관계도 있는 것으로 보아 본 연구에서 

확인한 세 변수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겠다. 건강기능식품을 사용하는 대학생들은 

전반적인 건강에 대한 개인의 평가가 높고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 수로 

건강증진태도가 높았으며 향후 이런 건강태도를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하여 본인의 

건강상태 지각 및 건강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적용해야 하겠다. 그리고 

향후에 대학생들을 위한 건강 향상 프로그램이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건강관심도와 

건강증진행위를 향상시키고 촉진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해야 할 것이며 

건강기능식품 등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보조요법 사용에 대한 교육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편의표집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일부 지역의 대학생으로 편의표집을 하였으나 이는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주의를 

해야 될 것이며 다음 후속 연구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을 사용하는 대상자만을 표집 하여 

실제 건강기능식품 사용에 따른 건강관심도나 건강증진태도를 좀 더 심도 있게 분석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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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의 건강기능식품의 사용 정도를 확인하고 건강기능식품사용 

특성에 따른 지각된 건강상태, 건강관심도, 건강증진태도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대학생들은 생애주기로 볼 때 건강을 중요시해야 하는 

주요 대상자이며 지각된 건강상태, 건강관심도, 건강증진태도가 상관관계가 있어 이를 

반영한다면 개개인이 본인의 건강상태를 정확히 지각하고 건강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건강기능식품을 사용하는 대학생들은 전반적인 건강에 대한 

개인의 평가가 높고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 수로 건강증진태도가 높았으며 향후 

이런 건강태도를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하여 본인의 건강상태 지각 및 건강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해야 할 것을 제언한다. 또한 이런 프로그램을 적용할 때 

건강기능식품 등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보조요법 사용에 대한 교육도 추가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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